공청회 전야 모임
장소: 수담 (4546 El Camino Real #A5, Los Altos, CA 94022)
일시: 2014년 12월 17일 오후 6시 30분
[bookmark: _GoBack]참석자: 이강복 (LA 총영사 영사/교육), 신주식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 정해천 (북가주 역사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최미영 (다솜 교장, NAKS 총회장), 윤자성 (한사랑 교장), 윤제인 (실리콘밸리 교장, 북가주 협의회 총무), 김현주 (실리콘밸리 교감), 이미영 (실리코밸리 교감), 박성희 (세종 교장), 황희연 (모퉁이돌 교장, 북가주 협의회 부회장), 송아리 (새하늘 교사)

캘리포니아 교육국에서는 지난 9월 17일 역사-사회과 교과과정 수정안이 통과된 후 약 60일간 현지 교사와 대중들의 의견 을 수렴하였다. 12월 18일 공청회는 모아진 의견들을 살펴보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담당자들과 북가주 협의회 교사들이 함께 모여 공청회에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고자 만남을 가졌다. 주미대사관의 정종철 교육관이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날씨로 비행기가 연착되어 참석할 수 없었다. 

발표할 내용의 관점은 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에 맞춰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한인 및 비한인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균형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최미영 (다솜 교장, NAKS 총회장): Standard 7.8 (4) Describe the growth and effects of new ways disseminating information (e.g., the ability to manufacture paper,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vernacular, printing.)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통하여 한국이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금속활자를 개발하였음을 알린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지식 전달과 시각자료인  ‘직지’의 사진을 게재하여 이해를 돕는다. 

윤제인 (실리콘밸리 교장): Standard 2.1 (2) Compare and contrast their daily lives with those of their parents, grandparents, and/or guardians. Students may share family photographs, artifacts, and interview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Dear Juno’ 책을 통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할머니와 영어를 사용하는 손자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민 2세대로서 미국에서의 생활과 부모님 조국의 문화를 익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그 글자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조은미 (새크라멘토 주립대 교수): 11.9 (3) Trace the origins and geopolitical consequences (foreign and domestic) of the Cold War and containment policy, including the [Korean War, Vietnam War, etc.]. 11학년에서 다루는 미국의 외교정책 속의 ‘한국전쟁’에 대해서 알아 본다. 

박성희 (세종 교장): 7.5 (1) Describe the significance of Japan’s proximity to China and Korea and the intellectual, linguistic, religious, and philosophical influence of those countries on Japan. 
3) Between the third and sixth centuries, when China was politically fragmented, many Chinese and Koreans migrated to Japan in search of refuge or opportunity. Those newcomers introduced many innovations, including advanced metallurgy, writing, silk production, textile manufacture, paper-making, and Buddhism. 
한국의 삼국이 일본에 문화전달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백제에서 일본으로의 이주는 7세기에 일어났음을 알린다.

송지은 (스탁턴 반석 교장): 12.9 (7) Discuss the ideologies that give rise to Communism, methods of maintaining control, and the movements to overthrow such governments in Czechoslovakia, Hungary, and Poland.
한국 전쟁이후 남한과 북한이 다른 체제 속에서 성장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제 간의 비교와 대조를 해볼 수 있다. 

송아리 (새하늘 교사): 7.8 (3) Understand the effects of reopening of the ancient “Silk Road” between Europe and China, including Marco Polo’s travels and the location of his routes. 
실크로드를 통한 서양과의 교역이 중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삼국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여러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교역이 한국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아 between Europe and China가 아니라 between Europe and East Asia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Appendix에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asianstudies.org)와 The Association for Asian American Studies (aaastudies.org)를 넣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차만재 교수님께서 서면으로 8학년에서 배우는 미국의 이민역사에서의 한국을 언급한다.
변지애 장학사 (한인교육자협의회): 미국 내에서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이 미국 학생들에게 중요함을 서면을 통해 전달한다.
그 외에도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료집을 제출한다.


공청회 당일 준비 모임
장소: Mana Sushi
일시: 2014년 12월 18일 오전 11시

참석자: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 이강복 (LA 총영사 영사/교육), 신주식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 조은미 (새크라맨토 주립대 교수), 정해천 (북가주 역사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최미영 (다솜 교장, NAKS 총회장), 이미선 (새크라맨토 교장), 송지은 (스탁터반석 교장), 윤자성 (한사랑 교장), 이정옥 (전직 북가주 협의회 회장), 조신숙 (요셉 교장), 윤제인 (실리콘밸리 교장), 이미영 (실리코밸리 교감), 이주연 (실리콘밸리 교사), 박현숙 (실리콘밸리 교사), 박성희 (세종 교장), 이희숙 (산호세 교감), 한희영 (새하늘 교장, 북가주 협의회 부회장), 송아리 (새하늘 교사)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 캘리포니아주가 좋은 롤모델이 되어 앞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 후손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최미영 (다솜 교장, NAKS 총회장): 후손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교과과정을 바꾼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의 도움에 매우 감사하다. 
이미선 (새크라맨토 교장): 교과과정이 5-6년을 주기로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역사학자들과 접촉하여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공동작업을 해 나갔으면 한다. K-12 전학년에 걸쳐서 교과과정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고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한희영 (새하늘 교장, 북가주협의회 부회장): 한국 정부에서 도움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한다. 미국에 사는 우리 역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 

윤제인 (실리콘밸리 교장, 북가주협의회 총무): 실리콘밸리 한국학교에서는 지난 몇 년간 미국교사세미나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한국역사를 알리는 일을 해 오고 있다. 교사들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주식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 지난 11월에 콜로라도에서도 미국교사세미나를 처음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확장되었으면 한다. 


공청회
장소: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회의실 (1430 N. St. Room 1101, Sacramento, CA 95814)
일시: 2014년 12월 18일 오전 9시

교육부의 Executive Director 와의 개별면담
Thomas Adams (Executive Director): 역사-사회과 교과과정 초안을 수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 많고 현재 올라온 수정안들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힘들다. 세세한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 보다는 Common Core State Standards 에 입각해서 큰 틀을 보았으면 한다. Common Core State Standards는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 지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세시대를 배운다고 가정하였을 때 모든 나라의 내용을 교과서에 담기는 매우 힘들다. 대신 교사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다. 학생들의 지식과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의 자료들이라면 매우 좋을 것이다. hssframework@cde.ca.gov를 통해서 공청회에서 다 하지 못한 Public Comments를 보낼 수 있다. 추후 일정은 2015년 5월 경이 될 것이다. 



